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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1년 3월-5월 C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과의 관
계를 살펴보고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t-검정,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감은 3.59점(최대 5점)이었고 성별과 간호학과만족도가 공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적자기인식, 공적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성별로 설명력은 22.9%이었다. 간호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및 공감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는 교과목의 신설과 
소집단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증진을 돕는 팀 수업 및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역할연기 수업 등 다
양한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키워드 : 공감, 간호대학생,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언택트 시대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awareness, and 
empath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empathy among 302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C city 
from March to May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empathy was 3.59 points out of 5, and gender and nursing 
department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mpathy. The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athy were private self-awareness, public self-awareness, positive self-esteem, and gender,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22.9%.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esteem, self-awareness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urriculum that examines interest in their inner world. 
Development of various curriculum programs such as team classes that help promote interaction using small 
groups and role-playing classes that explore and experience one's own or others' thoughts and emo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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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
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변화를 받아
들이고 있다.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하는 
언택트(Un-tact) 서비스 형태는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

격수업 등 이 사회를 뉴노멀 시대 언택트 기반 사회로 변
화시키고 있다[1]. 컴퓨터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은 통학시간을 줄이며 학습자 스스로가 자율적
으로 시간을 정하여 녹화된 강의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습을 진행
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배적이었다[2]. 
코로나로 인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Big Data)·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같은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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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은 우리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사
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시대가 오고 있다[3]. 
이런 기기와 문명의 발달은 점점 배금주의 사고와 개인주
의를 팽배시키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소통의 부재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라는 시대적 환경과 개인의 성향
이 증가할수록 언택트 기술은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
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함과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적 공감에 대한 목마름은 
더 강열해졌다[3]. 특히 간호(nursing)란 인본주의, 돌봄
의 철학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을 수행하며 
간호사-대상자간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증진
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
[4], 임상수행능력[5], 대인관계능력[6], 자아존중감[7], 
자기인식[8], 타인인식[9], 대인관계 스트레스[8]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언택트 기반 뉴노멀 시대 학생들이 주
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
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내적 요소인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 증진에 매우 필요하
다[10]고 볼 수 있다. 

코로나시기에 힘겨운 고3을 보내고 입학한 간호대학 
신입생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수준이 다양해진다[11]
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임상실습을 경
험한 4학년 학생들의 공감수준을 파악해보는 것은 언택
트가 가속화되고 이전의 교육과 달리 지식의 상대성과 주
관성 및 개별성을 더욱 중시하는[12] 이 시기에 다양한 교
육방식 및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간호 교육자에게도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성인기가 시작되는 대학생 시기는 심리·정서·사회적으
로 불안정한 시기로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에 실패를 경험
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13], 낮은 자아
존중감은 대학생들에게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인 감정
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 자아상은 사회 적응, 대인관계, 
자기주장, 자기표현 등에도 어려움을 갖게 한다[14-16]. 
Park과 Chung[7]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 대해 공감을 더 잘한다고 하며 공감
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고 올바른 자
기인식 또한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8]로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
성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식 
능력이 중요[17]하며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타인에게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18]. 그러므로 본 연구
는 원격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도를 확
인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및 공감과의 관련성을 확
인하여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인

식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 정도를 파
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
인식, 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과 공감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

기인식, 공감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C시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1학년(편입

생제외)과 4학년(복학생제외) 전수를 대상으로 2021년 3
월부터 5월 말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
자 수는 G*power Wi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정하였다. 효과크기(f)=0.15, 유의수준(ɑ)=.05, power(1-
β)=.95, 관련 변인의 수를 14로 하였을 때 194명이 산출
되었다. 자료 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326
부(1학년 170부, 4학년 156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02부(1학년 160부, 4학년 
14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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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종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 도구를 Jon[20]이 번안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
도 5문항과 부정적 태도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n[20]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3.2 자기인식
자기인식은 Fenigstein et al.[21]의 도구를 Eun[22]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세 
하위요인으로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
항, 사회적 불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Eun[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68이었다.

2.3.3 공감
공감은 Davis[23]의 대인간 반응성 지수 검사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를 Park[24]이 한
국어로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
구는 두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공감 14문항, 정서적 공감 
14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Park[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9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

[25]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아존중
감, 자기인식, 공감의 수준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
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의 
차이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Scheffe 분석을 하였다.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

적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후 회귀 표준
화 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
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원격 온라

인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
로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되고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관리 및 3년간 보관 된 후 연구자가 직접 
분쇄·폐기함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

유무, 학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기대도,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1학년의 경우 20-22세가 144명
이었고, 4학년의 경우 22-25세가 97명이었다. 여학생이 
258명(85.4%), 남학생이 44명(14.6%)이었으며 종교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1st ≦20 16 5.3
20-22 144 47.7

4th
20-22 7 2.3
22-25 97 32.1
25-30 38 12.6

Gender Male 44 14.6
Female 258 85.4

Religion Yes 108 35.8
No 194 64.2

Major decision maker Self 284 94.0
Parents 18 6.0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117 38.6
Satisfied 144 47.5
Moderate 39 12.9

Dissatisfied 3 1.0

Satisfaction
or expecta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92 30.5
Satisfied 145 48.0
Moderate 55 18.2

Dissatisfied 10 3.3

Grade
Good 85 28.1

Average 203 67.3
Bad 1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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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Self-esteem Self-awareness Empathy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Grade 1st 2.90±0.53 6.398
(.012)

3.54±0.30 3.757
(.054)

3.61±0.37 1.000
(.318)4th 3.06±0.53 3.42±0.38 3.56±0.39

Age

1st ≦20 3.04±0.55

2.756
(.028)

3.56±0.22

1.514
(.198)

3.65±0.49

.678
(.608)

20-22 2.89±0.53 3.50±0.32 3.60±0.35

4th
20-22 3.33±0.37 3.54±0.44 3.54±0.36
22-25 3.13±0.52 3.46±0.45 3.50±0.44
25-30 2.98±0.53 3.47±0.37 3.59±0.38

Gender Male 3.14±0.50 5.156
(.024)

3.44±0.47 .295
(.588)

3.45±0.29 6.416
(.012)Female 2.95±0.54 3.47±0.35 3.61±0.39

Religion Yes 2.99±0.54 3.660
(.057)

3.50±0.33 1.531
(.217)

3.59±0.35 .013
(.910)No 2.77±0.51 3.45±0.39 3.59±0.40

Major decision maker Self 2.99±0.54 2.774
(.097)

3.47±0.37 .024
(.876)

3.59±0.38 1.016
(.314)Parents 2.77±0.49 3.40±0.33 3.50±0.41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a 3.14±0.53
7.627
(.000)

3.55±0.39
3.712
(.012)

3.66±0.40
3.906
(.009)
a,c>d

Satisfiedb 2.90±0.52 3.44±0.35 3.54±0.36
Moderatec 2.76±0.48 3.38±0.30 3.60±0.33

Dissatisfiedd 2.73±0.32 3.18±0.38 3.11±0.54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a 3.13±0.58
6.706
(.000)
a,b>d

3.57±0.37
4.523
(.004)
a,b>d

3.62±0.41
1.263
(.287)

Satisfiedb 2.97±0.50 3.45±0.36 3.57±0.36
Moderatec 2.80±0.49 3.39±0.36 3.61±0.36

Dissatisfiedd 2.58±0.41 3.24±0.31 3.40±0.40

Grade
Good 3.08±0.56

3.145
(.044)

3.52±0.32
1.790
(.169)

3.57±0.35
.108
(.897)Average 2.94±0.52 3.45±0.38 3.59±0.39

Bad 2.78±0.43 3.35±0.39 3.60±0.44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level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2)

없는 경우가 194명(64.2%)이었다. 간호학을 본인이 선택
한 경우가 284명(94%)이었고 간호학과만족도는 261명
(86.1%)이 만족이상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37명(78.5%)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학
업성적은 288명(95.4%)이 평균 이상이었다(Table 1). 

3.2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및 공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및 공감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98±0.53 이
었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20±0.58, 자기에 대
한 부정적 태도는 2.75±0.58 이었다. 자기인식은 5점 만
점에 평균 3.47±0.37 이었으며 사적 자기인식은 3.64±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study variable 
(N=302)

Variables Mean±SD Scale

Self-esteem
Positive 3.20±0.58

Max 4Negative 2.75±0.58
Total 2.98±0.53

Self-
awareness

Private 3.64±0.49

Max 5Public 3.83±0.64
Social anxiety 2.91±0.84

Total 3.47±0.37

Empathy
Cognitive 3.67±0.50

Max 5Emotional 3.50±0.39
Total 3.59±0.38

0.49, 공적 자기인식은 3.83±0.64, 사회적 불안은 2.91± 
0.84 이었다. 공감은 5점 만점에 3.59±0.38 이었으며 인지
적 공감은 3.67±0.50, 정서적 공감은 3.50±0.39 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검증을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년(t=6.398, p=.012), 연령
(F=2.756, p=.028), 성별(t=5.156, p=.024), 간호학과 만
족도(F=7.627, p=.000), 대학생활 만족도(F=6.706, 
p=.000), 학업성적(F=3.145, p=.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인식은 간호학과 만족도(F=3.712, p=.012), 
대학생활 만족도(F=4.523,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에서는 성별(t=6.416, p=.012), 간호학과 만
족도(F=3.906,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대학생활 만
족도에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그룹이 불만족한 그룹
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간
호학과에 매우 만족하거나 보통인 그룹이 불만족한 그룹
에 비해 공감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른 변수의 사후 분석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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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esteem
-positive

Self
-esteem
-negative

Self
-awareness

-private

Self
-awareness

-public

Self
-awareness

-social anxiety
Empathy

Self-esteem-positive 1 712** .236** -.110 .492** .206**

Self-esteem-negative 1 .038 -.108 .521** .083
Self-awareness-private 1 .390** -.059 .423**

Self-awareness-public 1 -.295** .299**

Self-awareness-social anxiety 1 -.056
Empathy 1

**p<.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302)

Variables B S.E. β t p VIF Tolerance Durbin-
Watson

Constant 1.811 .189 9.563 .000

1.833
Self-awareness-private .234 .045 .300 5.182 .000 1.307 .765
Self-awareness-public .113 .033 .190 3.370 .001 1.244 .804
Self-esteem-positive .115 .036 .174 3.228 .001 1.139 .878

Gender .145 .055 .135 2.624 .009 1.029 .972
F value : 23.346, p-value: <.001, R2 : .239, adjusted R2 : .229

Table 5. Factors affecting empathy                                                                                                          (N=302)

3.4 대상자의 공감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γ=.206, p<.01), 사적 자기인식(γ
=.423, p<.01), 공적 자기인식(γ=.299, p<.01)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γ=.083, p>.05) 및 사회적 불안(γ
=-.056,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3.5 대상자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공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과 학
과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공감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태도,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1.833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
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29∼1.307로 기준치 10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765∼0.972로 0.1 이상으로 독
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적 자기인식(β=.300, p=.000), 공적
자기인식(β=.190, p=.001),  긍정적 자아존중감(β=.174 
p=.001), 성별(β=.135, p=.009)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
들은 공감을 22.9%를 설명하였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

수는 사적 자기인식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언택트 시대 원격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
중감, 자기인식, 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대학
생의 공감 수준은 3.59점(최대 5점)이었다. 학년별 평균
을 살펴보면 1학년은 평균 3.61점으로 1학년 대상의 연
구[26, 27] 3.48-3.55점 보다 다소 높았다. 4학년의 평균
은 3.56점으로 졸업생 대상 Ji[28]의 연구 3.68점 보다는 
낮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공감수준이 낮아진다는 연
구[11]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평균치를 비교하면 대면수
업을 진행하던 기존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Lim[29]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방식과 공
감과의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대면수업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대면과 비대
면의 수업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관심과 피드백이 공감능력 향상에 더 중요하다고 제언하
였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2.98점(최대 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1학년 대상 Ryu[27]의 연구 2.79보다는 
약간 높고 3,4학년 대상 Park과 Chung[7]의 연구 3.1보
다는 약간 낮았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받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am[1]의 연구에서는 평
균 3.76점(최대 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
다. Iem[3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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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위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며 자신을 중심
으로 독립적이며 주도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여 비대
면 원격수업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
은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적 정서와 요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대처자원이 되는 자아존중감은 대학
생에게 자아개념 확립과 발달과정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
다[18]. 또한 학업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31] 원격수업에 필요한 정보검색 능력과 뉴미디
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대한 대학의 더욱 체계
적인 교육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자기인식 수준은 
3.47(최대 5점)로 코로나 이전 Kang[32]의 연구 3.47점
과 같다.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자기인
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31]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
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인식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과 변수와의 차이검증에서 공감은 성별과 
학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에
서는 사후검증 결과 매우 만족하거나 보통인 학생 집단이 
불만족한 학생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
구[8, 33]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더 높다
는 결과와 같다. 하지만 최근 간호대학에 남학생의 입학
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남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학년, 연령, 성별, 학
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이었다. 성별에
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선행연구[34-36]의 결과와 같다. 학년
별에서는 4학년의 자아존중감이 1학년보다 높았으나 연
령별에서는 어린학생이 나이든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Moon과 Cho[36] 연구에서는 학년과 전
공만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Oh와 Kang[3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자기인
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이었다. Kang[32]의 연구에서는 주거형태,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 임상실습경험, 학업성취
도에 따른 자기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Oh 등[38]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임상실습경
험이 있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인식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 이전
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다른 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에 대한 반복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공감은 사적자기인식과 순 상관관계(γ=.42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공
감이 높은 것은 Kang[32]의 연구 결과 유사하였으나 세
부항목 중 사회적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자아존중감도 공감과 순 
상관관계(γ=.206, p<.01)를 보여 Park과Chung[7] 및 
Nam[3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록 공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적 자기
인식, 공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성별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22.9%이었다. Kim과 Lee[8]는 공감을 예
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기인식을 제시했으며 
Kang[32]도 내적자기인식과 내적타인인식이 공감의 예
측인자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아존
중감과 공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는 몇몇 진행되었으나
[40]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이
번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공감형성에 중
요한 변수임을 확인한 것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및 
공감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
을 알아보는 교과목의 신설과 소집단을 활용하여 상호작
용 증진을 돕는 팀 수업 및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정서
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역할연기 수업 등 다양한 교과과정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연스럽게 발전한 
언택트 기술이 우리 사회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욱 기술의 발달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남들로부터 방
해받고 싶지 않은 개인주의를 원하고 있어 인간적인 공감
능력과 휴먼터치(Human touch) 감성은 이 시대에 필요
한 인간상이라고 한다[3]. 그러므로 비대면이 일상의 중
심이 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공감과 소통의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대학은 디지
털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변화된 공감교육과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30]고 사료된다. 그리고 간호계의 미래 주역인 간호
대학생이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기인식과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돌
봄의 철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공감력 높은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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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1년 3월-5월 천안시 소재 일개 대학 간
호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공감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였다. 연구결과 공감은 3.59점(최대 5점)이었고 성별, 
학과만족도가 공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적자기인식, 공적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성별로 설명력은 22.9%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사적 자기인식과 긍정
적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언
택트 시대에도 간호대학생이 공감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먼저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개인
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변수들을 포함한 반복연구와 공
감능력 증진을 위해 언택트 시대의 교육환경에 알맞는 다
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전국 간호대학생
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대
상의 확대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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